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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패키지 관광동기(화합, 유희, 편리성)가 패키지 여행자의 태도 및 지각적 가치(감정적 가치, 기능
적 가치)를 통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패키지관광을 경험한 
19세 이상의 성인 297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동기 하위
요인인 화합성, 유희성, 편리성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관광동기 하위요인인 화합은 지각적 
가치 하위 요인인 감정적 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희성과 편리성은 감정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태도는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넷째, 지각적 가치의 하위요인 감정적, 가능적 
가치요인 모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패키지관광의 경
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여 기호에 맞는 독창
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패키지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 중심어 :∣관광동기∣태도∣지각적 가치∣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package tour motivation(harmony, amusement, 
and convenience) on satisfaction through its attitude and perceived value(emotional value and functional 
value). This study was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297 people aged 19 years or older who 
experienced package tou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ll of the sub-factor like 
tourism motivation -amusement, convenienc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ttitude. but the 
harmony which is one of the sub-factor of tourism motivation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attitude. Secondly, harmony, a sub-factor of tourism motivation, did not positively affect the perceived 
value sub-factor of emotional value. Thirdly, the character of attitude had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Finally, both emotional and functional value factors, a sub-factor of perceived valu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the competitiveness of 
package tours should be secured and expanded to research on efficient marketing strategies so that 
package tours can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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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1989년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해외
여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으며, 최근 삶
의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의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아졌
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에서부터 소비자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여행이 최근에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1]. 아울러 개인의 전반적인 소득
증대와 웰빙, 힐링, 개인의 가치 중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국외 출국자는 2019년 28,714,25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2]. 오늘날 관광은 더욱 복잡해지고 고도
화된 관광객의 욕구를 자극하여 충족시켜줄 관광산업
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3]. 또한, 단체 패키지관광으로 잘 알려진 대
중관광, 대량관광은 관광객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를 무
시한 채 지난 수십 년간 획일화, 표준화된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4]. 그러나 2019년 한일 
갈등, 홍콩시위, 코로나 영향으로 관광객들은 위험을 지
각하여 해외여행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관광산
업분야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Victor[5]는 패키지상품을 24시간 이상 여행을 하거
나 숙박, 식사 등 예약되어진 상품을 조합하여 구성된 
여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6]. 패키지 여행상
품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사전에 대량 구입에 따라 발생
하는 원가의 절하를 통하여 전체가격을 저렴하게 함으
로써 고객에 대한 가격유인을 기하고 여행상품을 일관
성 있고 짜임새 있게 조합하여 상품화 한 것이라고 하
였다[7]. 개인화와 더불어 고객의 취향이 반영된 서비스
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의 
소비증가는 국제적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8-10].

Schmidt[11]에 따르면 패키지 여행상품의 중요한 
기능을 네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첫째, 패키지관광은 관
광객의 인원을 조절 할 수 있으며, 관광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둘째, 다양한 모험과 경험을 안전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 셋째,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효
율적인 한정된 시간, 여행객들에게 일정, 호텔, 비용 등
을 효과적으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넷째, 여가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형성한다[12].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삶의 여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수요
의 증가에 맞추어 패키지여행사의 수적 증가로 치열한 
저가 가격 위주의 상품 마케팅에 중점을 두어 양적 증
가에만 치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객의 고도화된 다
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질적 위주의 상품 기획 및 개발
이 필요하다. 또한, 패키지여행사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공정한 여행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요인
들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패키지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동기와 태도, 지각적 가치 그리
고 만족도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인들
의 측정문항을 도출하였고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조사
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패키지여행의 관광동
기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태도 및 자
각적 가치, 만족도를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패키지여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증대시키
며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실무적 방안을 도출하였
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관광동기
관광객의 관광동기는 관광을 하고자 하는 바램을 실

질적인 행위로 변환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으며, 관
광에 대한 욕구와 동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
으나 관광 동기는 요구(need) 및 욕구(wants)의 개념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13][14]. 동기는 인간의 내면
에 관계가 깊으며 실제 행동에서는 다양하게 표현된다
[15]. 또한 사람들은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행을 선택한다[16]. 윤유식․선종갑[17]의 연구에 따르
면, 관광 동기는 특수한 특정방향으로 행동을 표현하는 
사람의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며, 목표를 지향하거나 관
광행동을 유발하는 욕구로 볼 수 있고, 사람의 내면세
계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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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관광 동기는 관광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관광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목적지 선택과 같
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18].

김지선[19]은 관광 체험 구조 분석에서 관광 동기 요
인을 진정성, 신기성, 친숙성, 교육성, 향수성으로 도출
하여 관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김홍일․고종보[20]는 캠핑참여자의 동기요인에 관한 연
구에서 Push요인은 휴식, 자연과 교류, 정서적 안정, 
자녀교육, 일상탈출, 자기사색, 소통, 건강증진으로 나
타났고, Pull요인은 비구조화된 편리성, 자원의 다양성
과 의외성, 활동의 유연성, 협동심 고취, 별미체험, 소통
공간과 분위기, 저비용으로 총 14가지 등의 동기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권태일・박정숙․노선희[21]의 임금
근로자의 관광동기 연구에서 동기요인을 신기성/유희
성, 친목도모, 휴식/일상탈출, 자아실현 4가지 동기요
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김진경․정규엽․한희섭[22]의 방
중 한국인 관광객의 관광동기의 연구에서 동기 하위 요
인을 Push요인과 Pull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유희, 자연・문화, 일상탈출, 자아실현, 휴식으로 도출
되었고, 체험성, 편리성, 접근성으로 추출하였으며, 변
수들은 상호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보현․최영석
[23]은 관광동기 하위요인을 자연휴식성, 편리성, 학습
성, 신기성, 역사성, 관계성으로 도출 하였다. 관광동기
가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행동에 참여하거나 의도를 
유발하는 사회심리적 힘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24][25].

2. 태도
Iso-Ahola[26]는 참여 동기, 신념, 마음의 상태 또는 

자세, 과거의 경험 등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
는 것을 태도(Attitude)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태도는 
대상에 대하여 지도하는 개념[27]으로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이유
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이며 어떤 태도를 가짐
에 따라 대상에 대한 행동도 달라진다[28]. 그리고 태도
는 평가대상에 대한 다양한 형태 및 직접적 경험의 정
보원천에 의해 습득된 인지와 지식으로 형성되며 독립
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29]. 또한 태도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대상에 반응하는 일종의 학습된 선유경향
(predisposition)이며,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평가
를 한다[30][31]. 그리고 개인이 특정한 대상에 호의적
인 태도를 지니면 ‘접근’과 동일한 호의적인 행동을 가
질 가능성이 크고 비호의적인 태도를 지니면 ‘회피’와 
동일한 비호의적인 행동을 가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32][33].

관광분야에서 관광태도는 소비자들이 가지는 태도로
서, 관광목적지에 관광객들이 가지는 매력성에 대한 호
의적 혹은 비 호의적인 지각이며 또한 관광목적지에 대
한 선호도 혹은 태도는 행동을 유발시켜 목적지를 선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4-36].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패키지관광은 관광객들의 태도는 패키지관광
을 경험 후 해당 관광지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평가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각적 가치
인간은 각양각색의 가치관을 지니고 생활하며 이러

한 가치는 관광객에게 행동의 판단에 기준이 된다는 차
원에서 의미가 있듯이 가치란 관광목적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37]. 가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절대적 개념이다. 혹은 가격으로 개념화
되며 지각된 제품의 품질과 가격 사이의 상쇄효과이다
[38][39]. 가치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신념을 지각하는 
기준으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느끼는 체험 후 느끼
는 주관적 경험이다. 이러한 가치 평가는 제품과 서비
스로부터 나타나는 효용과 혜택이며 이러한 결과를 통
하여 투자한 비용의 분석하여 결정되며, 지출한 비용은 
경제적 측면으로 환산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이라는 희
생 부분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38][40].

지각적 가치는 인간행동에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
서 태도, 의견, 흥미, 신념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유
사한 행동을 평가할 때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41]. Marshall(1980)은 기능적 가치를 서비
스에 관한 품질 혹은 상품이나 가격, 기능 등과 연관된 
물리적 부분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효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42]. 그리고 감정적 가치는 소비자의 감정
적 느낌 혹은 상태로부터 나타나는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상태 혹은 느낌을 지각하는 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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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개념화하였다[43][44]. 관광분야에서는 상품의 기
능이나 성능, 경제성, 합리성, 전문성, 서비스와 동일한 
속성이 기능적 가치와 연관될 수 있으며, 즐거움, 흥미, 
편안함, 감동 등이 동일한 속성으로 감정적적 가치와 
상호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Sweeney & Soutar[45]는 가치모델(PERVAL)연구
에서 사회적 가치, 신기성 가치,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
치를 서비스 질을 포함하여 4가지로 구분하여 주장하
였다. 기능적 가치는 다른 용량에서 얻어진 인지된 유
용성이며 기능적, 물리적, 실용적 기능을 위해 표출된다
[46].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이며 금액, 신뢰성, 
품질, 내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되며 기능적 가치 
인식과 상호 영향관계가 있을 수 있다. 감정적 가치는 
사회적⋅심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정서나 감정을 자
극하여 나타나는 상품에 의존한다. 그리고 남은경․이승
곤[47]의 연구에서는 관광가치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한 다음 가지게 되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판단하는 평
가로서 감정적 가치의 구성요인은 친절성, 교류, 체험, 
문화 등을 포함하며, 기능적 가치의 구성 요인은 물리
적 가치, 전문성 가치, 상품가치, 가격가치 등으로 구성
된다.

강병찬[48]의 연구에서 지각적 가치를 지각에 근거한 
서비스효용에 대한 평가라 주장하였는데 ‘소비자가 무
언가를 지불하고, 얻었는가’라는 것이다. 손해경⋅윤유
식[49]은 지각적 가치를 소비자가 지각을 근거로 하여 
무엇인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동안에 특정 상품에 
대한 효익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선
심[50]은 관광가치의 연구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호의적인 감정의 정도, 혹은 고도화된 욕구의 
충족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관광분야에서의 가치는 제
공하는 관광서비스를 지불된 비용에 따른 편익의 차이
를 의미하며[39], 또한 남은경․이승곤[47]은 학자들마다 
지각적 가치의 개념이 차이가 있겠지만 관광 활동에서 
기대 또는 편익으로 규명하고 있다. 지각된 가치와 고
객만족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가치
지각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은 향상됨을 확인하였으며
[5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적 가치를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제안하여 실증적으로 검
증하였다.

4. 만족도
만족이란 전반적으로 소비자 만족 분야의 기대이론

에 근거하며, 감성적 반응이라고 주장하고 관광객의 소
비활동을 체험 전후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52]. 또한 관광만족은 관광지의 특별한 속성
과 방문 경험후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53]. 

Oliver[54]의 기대·성과의 불일치 연구에 의하면 관
광 만족도는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품을 경험
한 후 긍정적 기대 효과가 크면 만족을 가지며,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을 가질 것이다[55]. 관광분야의 만족 측
정은 기대 및 여행 소비를 하는 일련의 과정 혹은 과정 
후에 관광지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실제적으로 형성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56][57]. 그리고 관광분야에서의 
만족은 소비자의 기대가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을 경
우 표출되는 복합적인 반응이며,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58]. 그리고 전형규⋅강인호⋅조원섭[59]의 
연구에서 관광 만족도를 경험한 특정 서비스의 형태와 
연관되어 야기되는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규
명하였다. 장호찬․라선아[60]의 연구에 따르면 관광 만
족도를 관광지를 관광한 후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만족
하는 관광객이 가지는 전반적인 평가라고 주장하였다. 
관광만족은 관광사업체의 생존과 성공, 관광산업의 미
래 경제의 효익 그리고 관광객의 재창출을 도모하는데 
연관되므로 매우 중요하다[61].

Ⅲ.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도출
1.1 관광동기와 태도와의 관계 
관광동기(화합, 유희성, 편리성)와 태도와의 선행연구

를 살펴본 결과 동기의 하위요인과 태도의 관계성을 가
진 선행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요인별로 분류하여 선
행연구를 제시하였다. 하위요인은 같은 맥락의 유사한 
요인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영향관계의 결과를 살펴
보았다.

Gnoth[62]은 관광동기를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태
도를 결정하는 요인라고 주장하면서, 동기와 태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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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연관성을 주목하였다[63]. 인터넷 쇼핑동기와 
태도 및 구매의도 연구에서 쇼핑동기(편리성, 쾌락성)
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조
나·박상규[64]. 그리고 하숙례[65]는 스포츠 활동 참여
자의 여가동기는 내적, 외적동기 변인에서 인지적, 정서
적 및 행동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청욱․최병규[66]의 농산물 선택 
동기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연구에서 동기(편리성)가 
소비자 소비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호[67]는 섬 방문객의 관광동기(신기성, 
위락성, 관계성)와 태도의 연구에서 동기와 태도의 관
계를 검증하였는데 섬 방문객의 동기요인이 태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조․
임재문․유창근[68]의 음악축제의 방문동기가 태도에 미
치는 영향연구를 살펴보면 방문동기(오락성)은 태도에 
호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덕희[69]
의 크루즈관광 영향 연구에 의하면 크루즈관광에 대한 
관광동기와 태도사이의 상호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모든 동기 하위요인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영[25]은 일본, 중국, 한국의 시
니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광객의 가치관
에 의한 동기 와 태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동기
가 태도에 호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윤희·이기종[70]의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
내여행 동기, 제약 및 태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국
내여행 동기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포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동기와 태도
의 연구에 따르면 이용 동기(유희)와 태도와의 관계에
서 동기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
되었다[71]. 본 연구에서는 관광동기 화합, 유희, 편리
성의 총 3가지 하위변수를 적용하였고, 태도는 단일 차
원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관광동기(화합)는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 : 관광동기(유희성)는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관광동기(편리성)는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관광동기와 지각적 가치와의 관계
동기는 관광활동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특별한 요인 

중 하나이며[72], 가치는 마케팅 활동의 중요한 요인이
다[73]. 지역 축제 참가동기와 지각적 가치 간의 구조관
계 연구에서 참가동기(화합성, 일탈성, 친교성)의 요인
을 도출하여 지각적 가치와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검증결과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74]. 또한 이인성[75]은 축제관광객의 동기와 지각적 
가치의 관계 연구에서 동기의 하위요인(유희, 친목, 호
기심, 일탈 등)으로 도출하여 지각적 가치와의 상호 연
관성을 검증한 결과 동기의 모든 요인이 지각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보현⋅최
영석[23]은 생태체험의 동기와 지각적 가치와의 영향관
계 연구를 통하여 동기(편리성, 관계성, 신기성) 요인이 
지각적 가치(기능적, 정서적, 유희적, 생태적)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이학인․정기한[76]은 관광 산업에서 관광동기와 소비가
치(기능가치, 감정가치, 진귀가치, 상황가치)의 연구에
서 동기와 가치 간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최지현․이대휘[77]는 DMZ 관광동기와의 지각적 
가치의 영향 분석 연구에서 관광동기는 지각적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
광동기(화합, 유희, 편리성)의 총 3가지 하위변수를 적
용하였고, 지각적 가치는 감정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로 
2가지 하위변수를 적용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 관광동기(화합)은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 관광동기(유희성)는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 관광동기(편리성)는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 관광동기(편리성)는 기능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태도와 만족도와의 관계 
조록환․노용호[78]의 개인가치가 태도와 농촌관광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농촌관광태도는 농촌관
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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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기⋅윤설민⋅박창규[63]의 상해엑스포 방문동기, 
만족도, 태도 간 연구에서 상해엑스포 참가자를 대상으
로 태도, 만족도 간의 연구 분석 결과 두 변수가 영향관
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선영․강해상[79]의 축제에
서의 체험이 브랜드 태도, 만족도의 관계 연구에서 지
역축제의 축제브랜드 태도는 관광객의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강욱․지명원
[80]의 연구에서는 여행박람회 방문객의 태도와 만족도
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결과는 태도가 심리적, 방문 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테테웨이․설훈구[81]의 미얀마 파고다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지 태도, 만족도 영향연구에서 관광지 태도가 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요․이태
희[82]는 에버랜드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테마파
크의 브랜드 태도와 만족도 연구에서 태도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태도의 특성
과 만족도는 단일차원의 변수를 적용하여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8 : 태도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1.4 지각적 가치와 만족도와의 관계 
양승필⋅곽영대[83]는 생태관광에서의 지각적 가치

와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했으며 느끼는 가
치가 만족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관광이 제
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형규⋅강인호⋅조원섭[59]
은 관광지 특성에 따라 관광객 지각 가치와 만족도 간
의 관계연구에서 지각적 가치가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송학준[84]은 문화관광지 지각
적 가치와 만족 간 구조적 관계 연구에서 직가적 가치 
하위 요인인 감정적 가치와 관광 만족도간에 정(+)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윤희⋅강신겸
[85]의 문화유산관광에서의 체험요소와 체험가치에 관
한 연구에서는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모두 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혜․김진
옥․이충기[86]은 서울등축제 연구에서 참가자의 지각적 
가치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지각적 가치(감정적, 기

능적)는 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은주[87]는 서비스스케이프 영향 
연구에서 지각적 가치와 만족도를 검증하였는데 결과
는 지각적 가치(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지각적 가치를 감정적, 기능적 총 2가지 하위변수를 
적용하였고, 만족도는 단일 차원으로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9 : 감정적 가치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0 : 기능적 가치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패키지 여행자를 대상으로 관광동기

와 태도 및 지각적 가치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살펴 보기위
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변수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연구 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 [표 1]과 같

이 측정변수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측정변수 조작적정의 문항 척도 출처

관광
동기

관광을 하고자 하는 
바램을 실질적인 행 10 5점

척도
이청욱・최병규[66]
김재호[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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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조사 설계와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해외여

행 패키지여행을 경험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320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으로는 
표본추출방법인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Non-Probability) 중 판단 표본 추출법(Judgement 
Sampling)에 의해 조사하였다. 320부를 배포 및 수거
하여 이중 부적합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297부를 유
효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
여 인구통계 항목의 빈도분석을 하였고, Smart PLS 
2.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실증분석
2.1 표본의 특성
패키지 여행경험이 있는 설문 응답자 297명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2.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모형의 변수들을 측정하는 설문항목들이 연

구의도와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성과 타
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항목
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계수인 크론
바알파 계수(Chronbach’s ɑ)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신뢰성 분석은 연구 대상에 대하여 반복 측정을 하여도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이다. 

구  분 빈도 비율(%) 누적비율(%)

성별
남자 149 50.2   50.2

여자 148 49.8  100.0

연령

19세 1  0.3    0.3
20대 73 24.6   24.9
30대 129 43.4   68.4
40대 56 18.9   87.2
50대 32 10.8   98.0

60세 이상 6  2.0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28  9.4    9.4
100만원～199만원 66 22.2   31.6
200만원～299만원 175 58.9   90.6

300만원 이상 28  9.4  100.0

년평균
여행횟수

1회 71 23.9   23.9
2회 128 43.1   67.0
3회 61 20.5   87.5
4회 19  6.4   93.9

5회 이상 18  6.1  100.0

패키지
여행

동반자

혼자 12  4.0    4.0
연인 31 10.4   14.5

가족/친지 144 48.5   63.0
친구 80 26.9   89.9

회원/동료 25  8.4   98.3
기타 5  1.7  100.0

합계 297 100.0  100.0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측정변수 조작적정의 문항 척도 출처
위로 변환을 하게 
하는 힘

양길승․이경수[74]
이인성[76]

태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으로 대상에 반응하
는 일종의 학습된 
선유경향

4 5점
척도

정윤희·오치옥[30]
오상훈·이유라․정규렬
[31]

지각적
가치

소비자가 지불한 금
액에 대하여 호의적
인 감정의 정도, 혹
은 고도화된 욕구의 
충족 정도

8 5점
척도

남은경·이승곤, [47]
박선심[50]
이학인․정기한[76]

만족도

소비자의 기대가 충
족하거나 충족하지 
않을 경우 표출되는 
복합적인 반응

3 5점
척도

이후석·오민재, [57]
황용철·송영식, [58]

통제
변수

성별, 연령, 
여행동반자 3 - 논자구성

측정 항목명 요인 
적재치

Cronb
ach’s 

ɑ
CR AVE

관광
동기

화합

동반자와의 친목
동반자와 즐거운 시간
동반자와 추억 만들기
동반자와 특별한 의미

0.787
0.870
0.880
0.828

0.864 0.907 0.709 

유희성
다양한 볼거리 체험
재미와 흥미
특별한 경험

0.801
0.880
0.733

0.734 0.848 0.651 

편리성
항공권 등 구입 편리성
전문화된 일정
한국어 가이드 서비스

0.781
0.795
0.855

0.739 0.852 0.658 

태도 태도
긍정적 생각
기쁘게 생각
호의적으로 생각

0.903
0.899
0.895
0.915

0.925 0.946 0.815 

지각
적

가치

감정적
가치

즐거웠음
흥미로웠음
기분좋았음
매력적이었음

0.849
0.867
0.885
0.879

0.893 0.926 0.757 

기능적
가치

경제적이었음
비용이 합리적이었음
일정이 계획적이었음
금전적 가치가 있었음

0.805
0.864
0.759
0.771

0.813 0.877 0.641 

표 3.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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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을 살펴보면, 크론바알파 값은 분석결과 0.734
에서 0.925사이의 값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크론바알
파 계수가  0.7 이상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4.3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은 개념타당성,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표 3]과 같이 요인분석 후 사용된 
변수와 측정문항의 개념타당성 및 수렴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요인 적재치값,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 AVE)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3]에 의하면, 
요인 적재치 값은 모두 0.7이상으로 측정된 항목들이 
해당 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성 
개념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측정변수에 
대한 수렴타당성은 복합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값
(AVE)로 확인한 결과 복합신뢰도는 0.848~0.946, 평
균분산추출값은 0.641∼0.817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안하고 있는 복합신뢰
도의 임계치 0.7이상과 평균분산추출값의 임계치 0.5
이상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정 결과 값을 
통해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표 4]를 살펴보면, 대각선에 나타난 AVE 제곱

근 값이 변수간의 상관관계 값들보다 크기 때문에 측정
모형의 판별타당성도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4.4 연구가설의 검증
[그림 2]를 살펴보면,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 분

석과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나타나 있다. 

주) *p<0.05, **p<0.01, ***p<0.001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설명력을 보면, 태도 20.2%, 지각적 가치 중 감정적 
가치가 20.9%, 기능적 가치가 15.3%, 패키지여행 만족
도가 70.8%를 나타내고 있어서, Falk and Miller 
(1992)가 제시한 적정한 검정력 10%를 초과하고 있다.
 

가설
번호 경로명칭 경로계수 t-값 검증

결과

H1 화합 → 태도 0.097 1.347+ 지지됨

H2 유희성 → 태도 0.310 4.156*** 지지됨

H3 편리성 → 태도 0.173 2.892** 지지됨

H4 화합 → 감정적가치 0.039 0.559 지지되지
않음

H5 유희성 → 감정적가치 0.341 4.686*** 지지됨

표 5. 가설검증 결과 요약측정
개념 1 2 3 4 5 6 7 8 9 10

1.화합 0.842 　 　 　 　 　 　 　 　 　

2.유희성 0.595 0.807 　 　 　 　 　 　 　 　

3.편리성 0.165 0.231 0.811 　 　 　 　 　 　 　

4.태도 0.310 0.408 0.261 0.903 　 　 　 　 　 　
5.감정적

가치 0.276 0.411 0.286 0.698 0.870 　 　 　 　 　
6.기능적

가치 0.261 0.353 0.391 0.570 0.525 0.801 　 　 　

7.만족도 0.320 0.406 0.302 0.789 0.708 0.642 0.904 　 　 　

표 4.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측정
개념 1 2 3 4 5 6 7 8 9 10

8.성별 -0.032 0.053 0.128 0.054 0.080 0.100 0.083 1.000 　 　

9.연령 0.015 -0.045 0.163 -0.032-0.040-0.002 0.001 -0.090 1.000
10.여행
동반자 -0.102-0.203 0.127 0.012 0.059 0.070 0.062 0.036 0.197 1.000

※ 위 표의 대각선 음영부분은 평균 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값임.

측정 항목명 요인 
적재치

Cronb
ach’s 

ɑ
CR AVE

만족
도 만족도

느낌이 좋았음
전반적으로 만족했음
욕구를 충족시켜주었음

0.898
0.914
0.899

0.888 0.930 0.817 

* CR : Composit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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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이 가설 1-3, 5-10은 가설들이 유의하게 지지되었으
며, 관광동기 하위요인인 화합이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95% 신뢰도 수준에서 지지되지 않
았지만 신뢰도 90% 수준에서는 지지되고 있다. 관광동
기 하위요인은 화합은 감정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4는 지지 않았다.

가설 4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
서 설정한(신뢰수준 90%), 가설 1은 경로계수 0.097, 
t-value 1.347로 나타나 관광동기 요인인 ‘화합’이 ‘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와 
가설 3을 보면 신뢰수준 99.9%에서 ‘유희성’(경로계수 
0.310, t-value 4.156)과 ‘편리성’(경로계수 0.173, 
t-value 2.892)요인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4의 ‘화합’과 ‘감정적 가치’는 
경로계수 0.039, t-value 0.559로 나타나 화합이 감정
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신뢰수준 95%). 가설5 ‘유희성’과 ‘감정적 가치’는 경
로계수 0.341, t-value 4.686로 나타나 두 요인 사이
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신뢰수준 
99.9%). 가설 6 ‘편리성’과 ‘감정적 가치’는 경로계수 
0.201, t-value 3.437로 나타나 두 요인 사이에는 긍
정적인 관계가 검증되었다(신뢰수준 99.9%). 가설 7 
‘편리성’과 ‘기능적 가치’는 경로계수 0.391, t-value 
8.013으로 나타나 두 요인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신뢰수준 99.9%). 가설 8 ‘태도’과 
‘만족도’는 경로계수 0.482, t-value 10.710으로 나타
나 두 요인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
다(신뢰수준 99.9%). 가설 9 ‘감정적 가치’과 ‘만족도’는 
경로계수 0.247, t-value 5.184으로 나타나 두 요인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신뢰수

준 99.9%). 가설 10 ‘기능적 가치’과 ‘만족도’는 경로계
수 0.234, t-value 5.226으로 나타나 두 요인 사이에
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신뢰수준 
99.9%). 

Ⅳ. 결론

본 연구는 패키지여행을 경험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을 대상으로 관광동기, 태도, 지각적 가치(감정적, 기능
적), 만족도 간에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상호간의 실증
분석을 통하여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광동기는 “화합”, “유희”, 그
리고 “편리성”으로 요인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연
선[14], 이청욱․최병규[66], 김재호[67], 이인성[75]등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적용하였으며, 태도는 정윤
희․오치옥[30], 오상훈․이유라․정규렬[31], 이경찬․김남
조[33] 등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적용하였다. 지
각적 가치는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로 요인화 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은경․이승곤[47], 이학인․정기한
[76] 등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만족도는 황용철․송영식[58], 이후석․오민재[57] 등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첫째, 가설1 관광동기(화합)는 태도에 정(+)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 관광동기(유희)는 태도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가설3 관광동기(편리성)는 태도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
설1-3의 관광동기의 하위요인(화합성, 유희성, 편리성)
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요인 모두 종속변수인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조나․박상규[64], 이청욱․최병규[66], 
김재호[67], 김성조․임재문․유창근[68], 양길승․이경수
[74], 이인성[75] 등의 선행 연구의 결과의 관점을 지지
해준다. 따라서 가설1-3은 지지되었다.

둘째, 가설4 관광동기(화합)는 지각적 가치(감정적)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관광동기(유희)는 지각
적 가치(감정적 가치)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
고 가설6 관광동기(편리성)는 지각적 가치(감정적 가치)
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가설7 관광동기

가설
번호 경로명칭 경로계수 t-값 검증

결과

H6 편리성 → 감정적가치 0.201 3.437*** 지지됨

H7 편리성 → 기능적가치 0.391 8.013*** 지지됨

H8 태도 → 만족도 0.482 10.710*** 지지됨

H9 감정적가치 → 만족도 0.247 5.184*** 지지됨

H10 기능적가치 → 만족도 0.234 5.226*** 지지됨

주)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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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는 지각적 가치(기능적 가치)에 정(+)영향을 미
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5-7의 관광동
기(유희성, 편리성)가 지각적 가치(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가설4를 제외한 종속변수
인 지각적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성보현⋅최영석[23], 이
학인․정기한[76], 최지현․이대휘[77] 등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5-7
은 지지되었다. 한편 가설4 화합은 감정적 가치와의 관
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8 태도는 만족도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
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태도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종속변수인 지각적 가치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
한 결과 이강욱․지명원[80], 테테웨이․설훈구[81], 이서
요․이태희[82], 등의 검증 결과를 지지해준다. 따라서 
가설8은 지지되었다.

넷째, 가설9 지각적 가치(감정적 가치)는 만족도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지각적 가치(기능적 가
치)는 만족도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지각적 가치(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종속변수인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
과는 송학준[84], 정윤희⋅강신겸[85], 류은주[87] 등의 
연구 결과의 관점을 지지해준다. 따라서 가설9-10은 
모두 지지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여행 관광객
이 2019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2,342,314명으로 파악
되었으며[2], 인터넷 및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개별
여행(배낭여행, 에어텔 등)의 증가로 패키지여행 시장
은 점차 감소 추세이다. 패키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가족 또는 지인 등의 친목, 추억, 의미를 가질 수 있
는 화합을 위한 상품 개발과 재미, 흥미, 특별한 경험, 
즐거움을 동반하는 유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
화된 맞춤형 상품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검색시스템에 
초점, 서비스 자질을 겸비한 가이드 등이 제공되는 편
리성이라는 패키지여행의 강점을 더욱 부각 시킬 수 있
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 고객이 요구하는 현 시대에 부합하는 화합, 유희, 편
리성이 내포하는 상품 개발은 패키지상품이 고객들에
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며, 상품의 매력을 충분
하게 마케팅 전략을 홍보한다면 패키지관광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패키
지관광의 교통, 숙박, 음식, 관광지, 가이드 등 모든 서
비스 프로그램이 조화가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최근의 관광은 삶과 일을 중요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가치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패키지여행상품의 적절한 금전적 비용, 
다양한 고품질 프로그램, 호의적인 서비스 제공, 즐거
움, 매력적인 관광지, 편의시설 등의 개발은 패키지관광
객들의 향후 지각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패키지관광을 경험 후 만족도가 충족한다는 것
은 관광객들의 상품 선택, 기대심리, 필요 욕구, 비용, 
서비스, 즐거움, 편안함 등을 개별여행(배낭여행, 에어
텔 등)과 차별화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매
력적이고 상품 개발을 발굴하고 기획함이 필요한 시점
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는 패키지여행을 경험한 19세 이상의 대전지역에 거주
하는 성인남녀 2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설문 조사
가 이루어져 전국을 대표할 수 없는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30대가 129명(43.3%)으로 가장 많았
고, 20대 73명(24.6%), 40대 56명(18.9%), 50대 32명
(10.8%), 60세 이상(6%), 19세 1명(0.3%)로 조사대상
자가 30대와 20대에 편중되어 일반화 및 적정성을 보
장하기 다소 무리가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조사대상자
를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관광동기와 태도와의 기존의 선행연구에
서는 과시동기(지위과시, 타인의식 등), 지식추구 동기
(호기심, 지식추구 등), 재충전 동기(지루함 탈피, 스트
레스 해소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관광 동기 하위요인을 화합, 유희성, 편리성으로 세
분화하여 태도와의 연구를 진행하여 정(+)의 영향관계
를 확인함에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서 도
출한 하위요인들만 명명하여 연구하였기에 전반적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4240

요인들을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동기의 다른 요인들을 접목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패키지관광은 
여러 분야의 상품이 존재하나 단체여행을 대상으로 연
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단체
여행, 에어텔 등의 패키지상품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
어지길 기대해 보는 바이다.

* 본 논문은 주저자의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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